새 세계 와인 지도 공개, 한국 와이너리 36곳도 포함
공식 와인 산지 경계, 와이너리와 포도밭, 위성 지형 정보, 기후 지수를 이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와인 지도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다.
WorldWineryMap.com이 공식 출범했다. 97개국의 포도밭 4,307,699곳과 와이너리 103,795곳을 담은 방대한 세계 와인 테루아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로, 한국 와이너리 36곳도 지도에 올랐다. 이용자는 지도 위 포도밭 하나하나에 대해 고도, 일사량, 경사 등 매우 정밀한 공간 데이터와 함께 토양 구성, 휴글린 지수, 포도나무 생육기 평균 기온 같은 핵심 포도 재배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부 투자 없이 크로아티아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했다.
World Winery Map 설립자 마티야 가브릴로비치(Matija Gavrilović)는 “모든 구획의 정확한 좌표를 추출하고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GLO-30 지형 모델로 고도, 경사도, 경사 방향을 계산한 뒤 기후 데이터를 더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큰 구획은 최대 16개 지점을 측정하기 때문에 고도를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정밀한 범위로 보여 줍니다.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는 경사, 일사량, 강수량, 바람, 토양 유형, 지질도 계산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플랫폼은 업계 전문가와 와인 여행자를 모두 겨냥해 만들어졌다. 통합 위치 기반 시스템 덕분에 이용자는 세계 어디에 있든 근처 와이너리를 바로 찾고 그곳까지 가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집에서 탐색하기를 좋아하는 와인 애호가에게는 세계 와인 지리를 아주 상세하게 둘러보는 가상 여행을 제공한다.
지도에는 거대한 광역 산지부터 이름이 붙은 개별 포도밭 구역까지 와인 산지 경계 98,719개가 그려져 있다. 여기에는 공식 와인 산지, 하위 산지, 원산지 명칭 2,815개와 이름이 있는 포도밭 구역 95,904개가 포함된다. 이용자는 원하는 지역을 골라 기본 정보를 읽고, 경계를 살펴보고, 평균 강수량과 고도를 확인하며, 윙클러 지수 같은 포도 재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World Winery Map은 지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이미 여러 나라의 공식 기관과 연락하고 있다.
설립자는 “이 정도 규모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400만 개가 넘는 공간 폴리곤을 처리하고, 이를 지형 및 기후 레이어와 정밀하게 교차시켜야 했습니다”라며 “그 결과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가운데 가장 방대한 세계 포도 재배 디지털 아카이브가 탄생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와인 생산자들은 플랫폼에서 자신의 와이너리 프로필을 무료로 인수하도록 초대받았다. 페이지를 인수한 생산자는 시음장 운영 시간을 갱신하고, 방문객 규정을 확인하고, 자신의 포도밭 구획을 넘겨받고, 재배 품종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세계 와인 지도를 유지하는 데 직접 참여하게 된다.




